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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가격은어느선이적당한가?
화학기업영업부에근무하거나화학제품을수출입하는관계자들은어느선에공급가격을결정하고수입할것

인가무수한고민에시달려야할것이다.
석유화학제품가격은 Platt's 또는 ICIs가 국제가격을발표하기때문에어느정도기준을정할수있고, 다운스
트림에서도원료가격움직임에따라일정한포뮬러를적용하면되기때문에크게고민하지않아도될것같지만
실상은그리간단한문제가아니다.
석유화학제품을 비롯한 벌크 화학제품은 톤당 5-10달러는 고사하고 1-2달러 차이에도 판매선이 달라지고 판
매량도결정되기때문에자칫하면 수천톤, 수만톤을 판매하면서수억원 또는수십억원의 손해를입거나차익을
올릴수있기때문이다.
화학기업의 매출액 순이익률이 보통 3% 선이라고 본다면 판매가격 결정이 순이익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있다.
그래서 국내 석유화학기업 관계자들은 복잡한 산술과 책임소재에서 자유롭기 위해 Platt's 또는 ICIs 발표가격
을 맹종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손해를 보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반면, 정밀화학 부문에서는 원료코스트를 줄이기 위해 저가 공급제품에 의존하다보니 안정성이 높은 계약거래
를하지못하고 Spot 거래에의존하는경향이두드러지고있다.
계약거래는 Spot 가격 변동에상관없이또는 Spot 가격 변동분의일정부분만을반영해공급또는구매하기때
문에구매자 입장에서는 Spot 가격이 상승할 때 일정한손실을 감수해야 하고, 반대로 Spot 가격이 하락할 때
는일정부분의손실을보전할수있다.
유럽이나 미국의화학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계약거래를선호하고 있는반면, 아시아에서는 Spot 거래
비중이높은편이다.
물론 아시아의화학산업비중이높아지고화학무역이활성화되면서미국에서도공급가격적용시점기준을 3-4
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하고심지어는 1-2주일 단위로거의 Spot화하는 경향이없지는않다. 그러나 근본적
으로는계약거래가주류를이루고있고앞으로는비슷한경향이지속될것이확실시되고있다.
반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는 Spot 가격이 떨어지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강해 계약거래가 주류를 이루
지못하고있으며, 석유화학제품의 거래활성화를비롯한 외부요인이작용한탓도있겠지만 경영체질상당분간
은계약거래가활성화되지못할것으로보이고있다.
그러나 Spot 거래는공급과구매가일정치못하고가격변동이심해경영을예측할수없고, 심지어는원료를구
매하지못해공장가동을중단하는사례까지나타나고있다. 가격이하락할때는변동비수준에서라도판매할수
있지만상승국면에서는거래가격수준이높은곳에우선적으로공급하는것이일반적이기때문이다.
대표적인 화학제품이 이산화티타늄(TiO2)으로, TiO2 메이저들은 대부분 한국시장을 덤핑시장으로 규정하고
정상거래를포기하고있다. 
물론 한국의페인트생산량이상당하고중국산까지유입되고있어무시할수있는수준은아니지만열외시하고
있는것은사실이다.
가능성은낮지만중국이 TiO2 수출선을단일화하고메이저들과보조를맞추어가격을결정한다면페인트를비
롯한 TiO2 소비기업들이상당한타격을입을것은분명하다.
Spot 위주 거래를넘어덤핑시장화되고있는것이결코득이되지않는다는것으로거래안정성이나경영안정
성을뒤로하더라도공급에따른기술서비스를고려하면 Spot 거래가결코득이아님을충분히인식할수있을
것이다.
화학시장이 일정수준에 올라와 있고, 특히 화학제품 생산량이 세계 4-5위권을 달리고 있는 현재도 덤핑시장이
라는불명예스러운별칭이따라붙는다는것은결코바람직스러운현상이아닐것이다.



계약거래를기본으로 Spot 거래를활성화할때경영안정성이높아진다는사실을유념해야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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